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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
제1차시험 성적 사전공개

- 3. 4.(수)~3. 6.(금) 개인별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접수 -

1�.� 인사혁신처�(처장� 이근면�)는� 지난달� 7일�(토�)� 시행한� 5급� 공채� 및� 외교관후보자� 선

발� 제1차시험의� 개인별� 성적을� 4일�(수�)부터� 6일�(금�)까지� 3일간� 홈페이지�(사이버국가고

시센터�,� �h�t�t�p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g�o�s�i�.�k�r�)를� 통해� 사전� 공개하였다�.

�(1�) � 응시자� 본인이� 가채점한� 결과와� 사전공개한� 점수가� 다를� 경우�,� 응시자가� 5일�(목�)

부터� 6일�(금�)까지� 2일간� 이의제기도� 할� 수� 있게� 하였다�.

�(2�) � 이의제기자에� 대해서는� 해당� 답안지� 전산판독� 과정� 등의� 오류� � 여부를� 확인하여� 

11일�(수�)에�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� 재공개된다�.

� � � � � ※� 응시자가� 시험� 전에� 공지한� 응시자� 준수사항을� 위반�(컴퓨터용� 수성사인펜이� 아닌� 다른� 필

기구를� 사용했거나� 잘못된� 방식으로� 답안을� 표기한� 경우� 등�)한� 것으로� 확인된� 경우에는� 이

의제기를� 수용하지� 않음

�(3�) � 이번� 성적공개와� 이의제기� 접수는� 합격자� 발표일�(3�.25�.�)보다� 20여일� 빠른� 것이

다�.� 종전에는� 합격자� 발표� 후에� 성적이� 공개됐다�.

�(4�) � 이번� 제도� 시행으로� 응시자가� 1차시험� 성적을� 미리� 알� 수� 있게� 돼�,� 2차시험� 준비� 

등에� 따르는� 불필요한� 시간낭비와� 합격여부에� 대한� 심리적� 불안감을� 줄일� 수� 있

을� 것으로� 보인다�.

2�.� 인사혁신처는� 이와� 함께� 정부� 최초로� ‘답안지� 온라인� 열람� 서비스’도� 전격� 시행한

다�.� 답안지� 표기와� 관련된� 응시자의� 불안감과� 궁금증� 해소를� 위한� 것이다�.� 이� 서비스는� 

시험성적에� 이의가� 있는� 응시지가� 자신의� 답안지� � 열람을� 신청할� 경우에� 제공된다�.

3�.� 김진수� 인사혁신처� 인력개발국장은� “성적� 사전공개� 및� 이의제기� 제도를� 통해� 수

험생들이� 합격자� 발표일까지� 장기간� 기다리며� 갖게� 되는� 심리적� 부담을� 다소나마� 덜� 수� 

있을� 것으로� 기대하고�,� 시험� 집행� 측면에서도� 시험관리의� 투명성과� 정확성을� 제고하는� 

효과가� 있을� 것으로� 본다�.”며�,� “앞으로도� 공무원� 시험관리� 업무가� 국민친화적으로� 이루

어질� 수� 있도록� 노력해� 나가겠다�.”고� 말했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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